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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중노년기는 신체적 노화, 은퇴, 사별 등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성인남녀 230명으로부터 약 2년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개방
형 문자 데이터 1,703건을 분석하였다. 특히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거주환경 및 생활패턴 등 주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하여, 농업 종사군과 비농
업 종사군별 워드 클라우드, 텍스트 네트워크, 중심도 분석 및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고 토픽 간 거리 지도를 그려보았다. 분석 결과,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중노년
층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스트레스원의 종류 및 세부 양상은 여러 차이를 보이
고 있었다. 예를 들면,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농사로 인한 스트레스 및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나,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가족이나 직장 관
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지나간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관계적 복지에 관한 논의를 비롯, 

도농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 심층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노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
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정책들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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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연구자로부터 설계된 연구도구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참여대상에게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
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층으로부터 특별히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장기간 문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농업 종사군의 경우 '농사'와 '날씨' 등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농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비농업 종사군의 경우 '직장' 등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마음', '사고' 등 내면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등 텍스트 마이닝 세부 분석 
방법에 따라 농업 종사 여부별 여러 차이들이 발견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양질의 정신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회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회적 정책을 고려할 때 연령에 따른 일괄적 접근보다 
농업 종사 여부 등 우리나라 중노년층 삶의 주요 맥락을 고려해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에 기반
한 관계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중고령층의 건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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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급격한 고령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노인 빈곤율 40.4%(OECD, 

2023a),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42.2명(OECD, 2023b) 등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여기에 고립 및 우울과 같은 사회정신건강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나라 노인 계층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미 노인인구 천만 명을 
넘어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우리나라(통계청, 2024a)의 경우, 현재 직면한 노인문제의 장기
적 해결을 위해 노년기 전 발달 단계인 중년기를 포함하여 중노년 인구의 건강,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에 관하여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다차원적이며 융복합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보통 노년이라 하면 60세나 65세 이상을 말하지만, 경제활동 또는 생산적 활동과 관련된 우리나라 주요 정책 
및 연구에서는 55세 이상부터를 고령층으로 분류한다(황남희 외, 2018).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취업자들
의 경우 평균 52.8세에 일평생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통계청, 2024b), 이러
한 경향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2020년부터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노인 정의기준을 따른다면 중년으로 일컬어지는 50대라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퇴직과 함께 노인범
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더욱이 이 연령대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생리·심리·사회적 문제들은 초로기의 문제들과 유사
하므로, 노년기 정신건강 특성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령대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역연령에 의한 노인 정의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현재의 정책적인 노인개념을 준수하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55세 이상을 노년기를 목전에 둔 중년으로 포함하여 
55세 이상 중노년층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농촌이 대부분이었던 도(道) 단위 지역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체 유치 
및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농촌 중심에서 도농복합지역으로 전환되었다. 도시화되지 않는 농촌 지역은 기초생활인프
라를 강화하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웃은 떠나고 부양할 가족 없이 고립되고 있는 농촌 거주 노인(박
지영 외, 2019)에 대한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이었다. 더욱이 도농복합지역 정책에서 대도시 
지역에 비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반면 체감되는 발전성이 낮은 지방 도농복합지역의 배제감은 필수 의료 
및 복지자원의 부족, 이동수단의 불편함 등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경험되고 있으며(박지영, 전미양, 2023) 이로 인해 
완전 자립이 어려운 노년층과 이들을 부양하며 노년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스트레스는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인구적 특성에 맞추어 이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과 그 
중요한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융복합적 연구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주 단위로 수집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주었던 스트레스에 관한 개방형 응답을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사용해 분석함으로써, 도농복합도시의 
중노년층의 스트레스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도농복합지역의 중노년층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특정 이론에 근거한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보다 연구대상의 경험적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경험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고, 기존 연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며 중노년층의 생리적, 사회심리적, 사회환경
적 융합데이터를 포괄하여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가설을 새로 만들기 위한 탐색적 연구 논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융합연구에서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이 가지는 장점 및 필요성을 살펴보았
다. 연구 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결과로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발견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논의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농복합도시의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과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 주요 원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대한 심층적 함의들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의 기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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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분석
1. 중노년층의 스트레스

중노년기는 신체적 노화 및 투병, 직장에서의 정년퇴직, 노부모 및 배우자 간호, 가족 또는 친구와의 사별 등을 
경험하기 쉬운 시기로(정옥분, 2019),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서수균 외, 2012). 우리나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2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중노년기 스트레스는 우울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
수록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낮아졌지만 기능적인 사회적 지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었다(Lee et al., 2024). 중노년기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와 대처 이론(Lazarus & Folkman, 1984) 및 정신신경면역학 이론들(Fabris, 1992; McEwen, 2000; 김도
훈, 2008)을 들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의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스트레스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부담을 받아 자신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환경과 
긴장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신경내분비계통 관련 정신신경면역학 이론들(김도훈, 2008)은 스트레스
에 대응하는 신체면역기능이 나이가 듦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몸은 외부 
위협으로 높아진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인체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향후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때의 
반응성 및 복원력을 향상시키도록 신경생리학적 반응이 설계되어 있으나(Eachus & Cunliffe, 2018), 노년기로 갈수
록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축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반응해 인체 기능을 복원시키는 기능
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Haigis & Yankner, 2010). 즉, 노화가 진행될수록 자연적으로 신경교감계통의 기능이 
약화되는데, 심리사회적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러한 생물학적 노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다(Eachus & 

Cunliffe, 2018; Gaffey at el., 2016; Rentscher et al., 2020; Zannas, 2019). 이론마다 주요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지
라도 공통적으로 중노년기가 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심리·사회·환경적 요인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신경계 등 
신체·생물학적으로도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데 더욱 취약해짐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중노년기 일상생활 중 인식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직접적으로 우울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경적 변화에서 기인한 스트레스원(예: 지역사회환경, 사회적 지지의 감소)은 우울 및 
자살사고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절자, 김민희, 2022; 

서인균, 2018; 서인균, 이연실, 2019; 신옥순, 2019; 전진, 전해숙, 2022; 조영신, 장경오, 2023). 

2. 농업 종사 여부에 따른 중노년층 스트레스의 질적 특성 차이

통계청(2024b)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81.2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19.2%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의 농업 전망에 따르
면 농촌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율이 2001년에 벌써 20%를 넘었으며(24.4%), 통계청(2024a)의 2023

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52.6%, 어가는 48.0%, 임가는 52.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농촌에서는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 평균 통계치를 훨씬 앞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를 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같은 노년층이라 하더라도 도농 간 의료·복지서비스의 접근
성이 다르고(안석 외, 2017), 도시 노인의 경우 신체활동 수준이 가사활동이나 친목활동 등 저강도 수준의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촌 노인의 경우 농작업 활동과 같이 고강도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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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별도의 여가나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아 활동 불균형이 높게 나타나는 등 신체건강 특성 및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정한상 외, 2010). 또한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윤명숙, 2007; 양순옥 외, 2014),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박순미, 2010; 

최경희, 조덕호, 2013)이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선행연구(장소라, 허준수, 2022)에서는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도시 노인의 우울에는 사회적 활동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 노인의 우울에는 소득이 가장 크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경우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신체적으로 이상증상이 있을 때에만 일회성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 노인들에 비해 평소 예방적인 건강관리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한대성, 2023). 지금까지는 농촌지
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많고 상호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지만(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4), 현재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 농촌 노인가구의 75%에 해당하기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생기는 경우 비공식적 자원인 가족에만 의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안석 외, 2017). 이러
한 여러 차이를 살펴볼 때,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중노년층이 경험하는 주요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노년층 스트레스를 논의할 때 농업 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각각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중노년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중노년 인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농업 종사군을 전체 인구에 
포함시키면 집단 간 삶의 경험적 맥락이 질적으로 달라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삶에서 경험하는 주요 스트레스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을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가 생긴다. 

3. 농업 종사 여부별 중노년층 스트레스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연구 동향 및 필요성

사실 중노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어느 하나의 특정 원인에서 유발되는 단일한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 동시에 또는 중첩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질적이고 혼합적인 특성을 띄고 있다.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정형적인 숫자 데이터로 측정하여 연구자가 관심있게 보고자 하는 특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계량적 통계 방법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스트레스를 노출 수준과 같이 숫자로 측정 가능한 
정형 데이터로 수집하면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계산하기에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정형 개방형 데이터
로 수집할 때 얻을 수 있는 연구대상의 스트레스 경험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생긴다. 

비정형 개방형 문자 데이터로 수집하면, 연구자 중심으로 개발된 도구와 달리 실제 연구대상인 중노년층이 일상에 
지장을 겪을 만큼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다 상향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한눈에 요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연구 방법에서 비정형 응답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다루어 왔는데, 그러나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방법의 특성상 연구참여자를 소수로 할 수밖에 없어 큰 표본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대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장기간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작성된 방대한 양의 비정형 문자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및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접목한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컴퓨터 공학, 의학, 경영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다(길
완제 외, 2024). 초기에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들은 TF 및 IDF 빈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지도 방법인 
LDA(Latent Diric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LLM(Large Language Model)의 발달로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인 BERT 기반 Bertopic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LDA 모델과 Bertopic모델 간 토픽 
모델링 결과를 비교해보면 Bertopic이 LDA보다 더 높은 응집도를 보이며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길완제 외, 2024). 

해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시도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마이닝 방법이 최초로 사용된 정신의학 분야 연구는 1980년대 후반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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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연구과제로,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다량의 진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환자들의 징후 및 증상을 종합
적으로 취합하고 특정 약물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Abbe et al., 2016). 

소수에 불과했던 텍스트 마이닝 활용 논문 수는 그러나 2000~2010년대 들어 자연어 처리 기술, 기계학습, 대규모언
어모델의 발달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Abbe et al., 2016; Di Cara et al., 2023). 특히 2010년대 이후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글들을 모아 의미있는 정보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추출해내고자 시도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Leung & Khalvati, 2022; Nijhawan et al., 2022; Rosamma, 2024).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유병률이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환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정신과 약물 복용 부작용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 자살생각 
등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다. 스트레스는 정신질환 발병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이지
만, 상대적으로 중노년층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표현하는 것은 우울증 여부를 판별하는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보다 훨씬 덜 거부감이 들게 하는 주제이기에 훨씬 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성된 메시지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토픽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여 20~50대 여성의 스트레스원을 파악하려는 선행연구(Kim et al., 2021)가 있었으나 55세 이상 중노년층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중노년층의 경우 옛 트위터나 네이버 블로그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카카오톡 메신저와 같은 문자메세지형 앱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노년층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글로 공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용이 
젊은 세대에 비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연구용으로 개발된 휴대전
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주간 설문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집된 개방형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중노년층의 스트레스 관련 응답이 농업 종사여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표본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0-2023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로 수행된 ‘ICT 융합을 통한 지역사회 우울증 예측과 해소방
안 연구: 도농복합도시의 중고령층을 중심으로’에 참여한 683명의 연구참여자 중 해당 과제의 장기 데이터 수집용으
로 개발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앱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411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집된 주간 설문조사 개방형 문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모든 데이터 수집은 연구참여자
로부터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프로토콜은 모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윤리위원회 사전 심사 및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IRB 1041849-202010-SB-151-02). 본 연구용으로 개발된 스마트
폰 앱에서는 매주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2일 중 가능한 시간에 1회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이 힘들 정도의 스트레
스나 우울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라는 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연구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만 추가로 “그 일(일주일 동안 마음이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나 우울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라는 개방형 주관식 질문에 참여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거주하는 A시는 도 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해마다 꾸준한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인 
시내 지역과 외곽인 농촌 지역 간 주요 거주시설(아파트 vs.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등 생활환경이 상당히 
다른 편이다. 본 연구용으로 개발된 앱을 설치한 연구참여자 411명 중 230명으로부터 총 1,703건의 개방형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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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받았으며, 참여자 1인당 평균 7.4회(농업 종사군 1인당 평균 6.3회, 비농업 종사군 1인당 평균 7.6회) 

주요 스트레스원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응답하였다. 해마다 연구참여자와 1:1로 진행한 대면조사에서 수집된 연구참
여자의 직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주간 스트레스에 관한 앱 설문조사에서 개방형 주관식 응답을 입력한 연구
참여자 230명 중 농업 종사자는 35명(15.2%), 비농업 종사자는 195명(84.8%)으로, 본 연구의 조사 표본에서 농업
에 종사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서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4.2%; 2021년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기준)보다 3.6배 정도 높은 편이었다. 농업 종사자 및 비농업 종사자의 집단별 
특성 및 농업 종사 여부에 따른 집단별 차이 검증 결과는 <표 1>로, 성별을 제외하고는 연령 및 거주 형태, 건강 

상태에 따른 차이가 농업 종사 여부 집단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은 비농업 
종사자 195명에게서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 1,482건과 농업 종사자 35명에게서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 22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개방형 문자 원데이터는 분석의 통일성을 위해 맞춤법과 오·탈자 교정, 띄어쓰
기만 최소한으로 통일하는 수준에서 전처리하였다.

1 농업 종사군 0 비농업 종사군 집단별 차이 검증
N (%) 또는 M (S.D.) N (%) 또는 M (S.D.) t/χ2

성별 t = -3.14**

여성 15 (42.86%) 136 (69.74%)

남성 20 (57.14%)  59 (30.26%)

연령대 t = 0.20

50대  4 (11.43%)  27 (13.85%)

60대 20 (57.14%) 102 (52.31%)

70대 10 (28.57%)  55 (28.21%)

80대  1  (2.86%)  11  (5.64%)

거주 형태 χ2 = 2.06

독거 0  (0.00%)  10  (5.13%)

부부만 24 (68.57%) 120 (61.54%)

 그 외 다른 가족과 동거 11 (31.43%)  65 (33.33%)

질병력 - 고혈압 t = 0.35

해당 없음 23 (65.71%) 122 (62.56%)

해당됨 12 (34.29%)  73 (37.44%)

질병력 - 고지혈증 t = 0.41

해당 없음 23 (65.71%) 121 (62.05%)

해당됨 12 (34.29%)  74 (37.95%)

질병력 - 당뇨병 t = 0.17

해당 없음 30 (85.71%) 165 (84.62%)

해당됨  5 (14.29%)  30 (15.38%)

질병력 - 심장질환 t = -1.29

해당 없음 29 (82.86%) 176 (90.26%)

해당됨  6 (17.14%)  19  (9.74%)

질병력 - 뇌혈관질환 t = 0.68

해당 없음 34 (97.14%) 184 (94.36%)

해당됨  1  (2.86%)  11  (5.64%)

질병력 - 암 t = 0.84

해당 없음 33 (94.29%) 175 (89.74%)

표 1. 농업 종사군 및 비농업 종사군 집단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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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방법

텍스트 마이닝은 기계학습 방법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웹 블로그에 올리는 글, 신문기사,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문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단어를 추출하고 
여러 문서들 속에서 서로 연관되는 주요 주제들을 군집화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이다(이상엽, 2023). 

고급 자연어 처리 기술 및 문서 처리 기술이 적용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면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사하는 언어표현을 가지고 기존의 통계적 기법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했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속에 숨겨
진 경향성을 파악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개방형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사용하므로, 기존 설문조사처럼 사전에 정해진 질문에만 답해야 하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연구자가 설계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수집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실제 응답이 누락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하므로 대규모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여, 기존의 
질적 연구에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텍스트 마이닝 연구는 그간 웹 크롤링 등을 활용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거나 연구 및 기사 동향성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소셜 네트워크의 주사용자인 청년층이나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
었다. 아직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은 우리나라 중노년층의 스트레스를 분석하는 데에는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노년층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일상생활 속 자녀들 및 손주
들과의 교류나 친목·사회활동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문자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매주 스트레스에 관한 개방형 응답을 수집하여보았다. 

연구참여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집된 개방형 문자 데이터는 대면조사에서 수집된 직업군
을 기준으로 농업 종사군 데이터와 비농업 종사군 데이터로 구분한 뒤, python 프로그램에서 참여자 ID별로 묶어 
kiwi 한글 형태소 분석기로 전처리하고 형태소 품사에 따라 명사와 함께 동사, 형용사의 어근을 추출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후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 종사군 데이터 및 비농업 종사군 데이터에서 각각 자주 쓰인 상위 
명사 100개씩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으며, 워드 클라우드에 제시된 단어들에 대한 세부 정보로 최빈 
명사 30개씩 뽑아 농업 종사군 및 비농업 종사군 집단별 해당 단어가 등장한 빈도수를 표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키워드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최빈 명사 30개를 가지고 Gephi 프로그램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하여 그 결과를 시각화하였으며, 해당 단어들 간 연결 중심도, 매개 중심도, 근접 중심도, 고유벡터 중심도를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1,703건의 텍스트 데이터를 응답자의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두 집단별 사전학습 BERT 모형(허깅
페이스의 beomi/kcbert-base)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각 문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차원 벡터를 추출한 후, 해당 
벡터 정보를 기반으로 BERTopi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는데, BERT 기반 토픽 모델링을 
위해서는 명사뿐 아니라 동사, 형용사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분류된 군집들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자 토픽 간 거리 지도를 사용하였다. 토픽모델링의 토픽 수는 연구자 임의로 제한하지 않고, 집단별 데이터 분석 
결과 나온 총 토픽 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 농업 종사군 0 비농업 종사군 집단별 차이 검증
N (%) 또는 M (S.D.) N (%) 또는 M (S.D.) t/χ2

해당됨  2  (5.71%)  20 (10.2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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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농업 종사군 및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 스트레스에 관한 워드 클라우드 및 최빈 단어 분석 결과

먼저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자주 쓰이는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단어 출현 빈도에 따른 최빈 명사 
100개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워드 클라우드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 종사군 
및 비농업 종사군 모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주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가족’, ‘배우자’, ‘마음’, ‘문제’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 최빈 명사 30개씩 추려 각 단어별 빈도수에 따라 
정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농사/농사일, 가족관계, 신체건강 

상태나 통증 등 일상 생활 관련 사건에 대한 단어들이 주로 응답된 반면,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배우자, 

가족, 자녀, 남편, 무릎, 통증, 치료, 입원 등 건강 및 가족과 관련한 단어가 자주 등장한 것은 농업종사군과 유사하였
으나 우울, 마음, 갈등, 생각, 걱정, 의견과 같이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 상태에 대한 인지에 관련된 단어들이 주요 
스트레스 관련 단어로 자주 등장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두 집단의 최빈 단어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두 집단에서 
모두 가족 및 건강 문제와 관련한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였으나, 농업 종사군에서는 ‘농사’ 및 ‘농사일’과 같은 주 
생업에 관한 스트레스가 자주 보고된 반면, 비농업 종사군에서는 여러 생활사건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변화와 감정 

상태 자체가 스트레스원으로 자주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농업 종사군 비농업 종사군
최빈 단어 목록 빈도 수 최빈 단어 목록 빈도 수

문제 20 문제 154

농사 17 배우자 119

가족 17 코로나 119

스트레스 17 가족 106

마음 17 우울 89

배우자 15 마음 83

코로나 15 자녀 78

통증 15 무릎 76

수술 15 남편 74

피곤 10 통증 73

표 2. 농업 종사군 및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 스트레스에 관한 최빈 단어 30개 목록 및 빈도 수

[농업 종사군] [비농업 종사군]

그림 1. 농업 종사군 및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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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종사군 및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 스트레스에 관한 텍스트 네트워크 및 중심성 분석 결과

위에서 정리한 최빈 명사 30개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 간 관계를 분석해보기 위해 Geph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텍스트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텍스트 네트워크는 주요 키워드 사이의 동시 빈출 빈도 및 
연관성을 분석해서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가까이에 배치하고, 연관성이 높을수록 굵은 선으로 표시한다. [그림 
2]에서 보면 농업 종사 여부에 상관없이 중노년층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문제’, ‘가족’과 같은 단어들 사이에 연관성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 종사군의 경우 ‘배우자’ 단어는 ‘병원’ 또는 ‘스트레스’ 같은 단어들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던 것에 비하여 비농업 종사군의 경우 ‘배우자’ 단어는 ‘의견’ 또는 ‘다툼’ 같은 단어들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연관성을 보여 관계적 어려움이 더 많이 나타나는 등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

농업 종사군 비농업 종사군
최빈 단어 목록 빈도 수 최빈 단어 목록 빈도 수

자녀 10 병원 61

어깨 10 스트레스 60

고통 9 수술 56

날씨 8 건강 52

관계 7 관계 50

걱정 7 갈등 50

시술 7 생각 47

병원 6 치료 40

치료 6 입원 36

건강 6 걱정 34

담석 6 다툼 34

제거 6 의견 32

시간 6 병환 31

결과 5 관절 30

고민 5 생활 30

농사일 5 금전 30

입원 5 사고 28

갈등 5 친구 28

토지 5 확진 24

경계 5 시간 23

[농업 종사군] [비농업 종사군]

그림 2. 농업 종사군 및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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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중노년층 스트레스와 관련한 이들 주요 명사들의 연결 중심도, 매개 중심도, 근접 중심도, 고유벡터 
중심도를 계산하여 보았다. 주요 단어들을 각각 하나의 점(node)으로 표시하고 단어들 간 연관성을 연결선으로 
표현하였을 때, 다른 단어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로 보고 전체 네트워크에서 
해당 단어로부터 연결된 이웃 단어들의 수를 바탕으로 중심도를 계산한 수치를 연결 중심도라고 한다. 근접 중심도
는 연결 중심도와 비슷하지만, 단어들 간 직접적인 연결거리만 반영하는 연결 중심도와 달리 직접적인 거리 뿐 
아니라 간접적인 거리를 모두 계산하여 다른 단어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일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매개 중심도는 연결 중심도 및 근접 중심도와 달리, 중개자 역할을 많이 하는 단어일수록 중심도가 높은 단어라고 
본다. 즉, 전체 네트워크에서 특정 두 단어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연결선 중에서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연결선의 
비중을 수치화한 결과가 매개 중심도 값이다. 그에 비해 고유벡터 중심도는 중심도가 높은 다른 단어들과 해당 
단어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해당 단어 자체보다 해당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단어들의 중심도가 
높을수록 해당 단어의 중심도 수치가 그에 따라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뉴스기사와 같이 장문의 글을 분석할 
경우 매개 중심도 및 고유벡터 중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집한 문자형 데이터와 같이 
짧은 문장으로 대답이 가능한 경우 근접 중심도 및 연결 중심도를 다른 중심도들보다 중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에게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주요 단어들의 중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연결 중심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병원’이었으며, 

그 밖에 ‘입원’, ‘자녀’, ‘스트레스’, ‘배우자’ 등이 주요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중노년층에서는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의 건강상 문제로 인해 간병 및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과 스트레스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주요 단어 연결 중심도 근접 중심도 매개 중심도 고유벡터 중심도
병원 0.97 0.97 0.05 0.24

입원 0.93 0.94 0.04 0.23

자녀 0.93 0.94 0.04 0.23

스트레스 0.90 0.91 0.02 0.23

배우자 0.86 0.83 0.03 0.22

걱정 0.79 0.83 0.01 0.22

건강 0.79 0.83 0.01 0.22

마음 0.79 0.83 0.01 0.22

문제 0.79 0.83 0.01 0.21

치료 0.76 0.81 0.01 0.21

고민 0.72 0.78 0.01 0.20

농사 0.72 0.78 0.01 0.20

수술 0.69 0.76 0.01 0.19

통증 0.69 0.76 0.02 0.17

가족 0.66 0.74 0.01 0.18

고통 0.66 0.74 0.002 0.19

관계 0.66 0.74 0.002 0.19

농사일 0.66 0.74 0.002 0.19

코로나 0.66 0.74 0.002 0.19

어깨 0.62 0.73 0.01 0.15

갈등 0.59 0.71 0.01 0.14

표 3.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 스트레스에 관한 주요 단어 중심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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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에게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주요 단어들의 중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농업 종사군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연결 중심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가족’, ‘걱정’, ‘건강’, ‘남편’, ‘다툼’, ‘마음’, ‘문제’, ‘배우자’, ‘병원’, ‘생각’, ‘스트레스’, ‘시간’, ‘자녀’, ‘코로나’로, 

신체 건강상의 문제(건강, 병원)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갈등(가족, 남편, 배우자, 자녀)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활동 제약과 
가족과의 밀착된 생활에서 초래된 갈등 및 스트레스, 그리고 심신상 건강문제 발생으로 인한 부담들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같은 기간 중 수집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이 겪는 스트레스와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이 겪는 스트레스의 출처가 확실히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두 집단 모두에서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나타났지만, 비농업 
종사군의 경우 농업 종사군에 비해 관계적 문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심에 위치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주요 단어 연결 중심도 근접 중심도 매개 중심도 고유벡터 중심도
가족 1.00 1.00 0.002 0.19

걱정 1.00 1.00 0.002 0.19

건강 1.00 1.00 0.002 0.19

남편 1.00 1.00 0.002 0.19

다툼 1.00 1.00 0.002 0.19

마음 1.00 1.00 0.002 0.19

문제 1.00 1.00 0.002 0.19

배우자 1.00 1.00 0.002 0.19

병원 1.00 1.00 0.002 0.19

생각 1.00 1.00 0.002 0.19

스트레스 1.00 1.00 0.002 0.19

시간 1.00 1.00 0.002 0.19

자녀 1.00 1.00 0.002 0.19

코로나 1.00 1.00 0.002 0.19

금전 0.97 0.97 0.001 0.18

수술 0.97 0.97 0.001 0.18

우울 0.97 0.97 0.001 0.18

의견 0.97 0.97 0.001 0.18

표 4.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 스트레스에 관한 주요 단어 중심도 분석 결과

주요 단어 연결 중심도 근접 중심도 매개 중심도 고유벡터 중심도
피곤 0.59 0.71 0.001 0.17

날씨 0.55 0.69 0.0 0.16

결과 0.52 0.67 0.004 0.15

경계 0.48 0.66 0.01 0.12

토지 0.48 0.66 0.01 0.11

시간 0.41 0.63 0.002 0.11

담석 0.38 0.62 0.0 0.09

시술 0.38 0.62 0.0 0.09

제거 0.38 0.62 0.0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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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종사군 및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 스트레스에 관한 토픽 모델링 및 주요 토픽 간 거리 분석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중노년층에게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명사, 형용사 및 동사 어근을 추출하고 BERT 기반 토픽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주요 단어들의 특성에 따라 군집화한 결과는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그림 3]은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BERT 기반 토픽 모델링 결과이며 [그림 4]는 이러한 BERT 기반 토픽 모델링 결과 나타난 
군집들 간의 유사도 등을 분석하여 시각화한 토픽 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이다. 먼저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에 관한 주요 단어들의 BERT 기반 토픽 모델링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6가지의 주요 주제가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Topic 0)로는 심리적 어려움(예: ‘힘들-’, ‘스트레스’, ‘걱정’)이 날씨와 연관되어 한 군집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주제(Topic 1)는 가족 간 갈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주제(Topic 

2)로는 ‘통증’, ‘위염’, ‘질환’ 등 신체적 건강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였으며, 네 번째 주제(Topic 3)로는 ‘죽음’, ‘친구’, 

‘사업’, ‘제사’와 같이 큰 환경적 변화나 외부로부터 주어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다섯 번째 주제(Topic 4)로
는 ‘아프-’, ‘허리’, ‘마음’, ‘들짐승’, ‘이명’ 등 내·외부의 예측하기 힘든 상황적 스트레스원(stressors)들이 묶였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Topic 5)로는 ‘농사’, ‘힘들-’, ‘책임’, ‘옥수수’ 등 농업과 관련한 부담이 한 군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3). 이들 여섯 주제별 동시 발생 정도 및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토픽 간 거리 지도를 
그려보면, 날씨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보이
는 가운데, 이들과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농업 관련 스트레스, 외부 환경적 변화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비정상적 
심리 상태를 유발시키는 스트레스, 가족 관계 갈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나란히 위치하였다(그림 4).

주요 단어 연결 중심도 근접 중심도 매개 중심도 고유벡터 중심도
입원 0.97 0.97 0.001 0.18

친구 0.97 0.97 0.001 0.18

통증 0.97 0.97 0.001 0.18

확진 0.97 0.97 0.002 0.18

갈등 0.93 0.94 0.001 0.18

관계 0.93 0.94 0.001 0.18

관절 0.93 0.94 0.001 0.18

그림 3.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에 대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보건사회연구 44(4), 2024, 174-199

186

다음으로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에 관하여 주요 단어의 BERT 기반 토픽 모델링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10가지 군집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Topic 0)는 코로나, 아프, 확진, 격리, 양성 등 코로나와 관련한 
스트레스였고, 두 번째 주제(Topic 1)로는 입원, 부모, 병원, 병환, 모친 등 부모님의 간호와 관련한 스트레스였으며, 

세 번째 주제(Topic 2)로는 통증, 무릎, 관절, 저림, 저하 등 본인의 건강 문제와 관련한 스트레스였다. 네 번째 
주제(Topic 3)로는 마음, 자신, 생각, 사고, 시간 등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느껴지는 삶의 회환에 관한 단어들이 
한 군집으로 묶였으며, 다섯 번째 주제(Topic 4)로는 생계와 관련된 걱정, 여섯 번째 주제(Topic 5)로는 배우자와의 
다툼, 일곱 번째 주제(Topic 6)로는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갈등, 여덟 번째 주제(Topic 7)로는 가족 간 심각한 
갈등에 관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아홉 번째 주제(Topic 8)와 열 번째 주제(Topic 9)는 둘 다 배우자와 관련이 
있었지만, 아홉 번째 주제(Topic 8)의 경우 건강상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 남편, 기분 등 특정 시기에 임시적
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라면, 열 번째 주제(Topic 9)의 경우 갈등, 남편, 알코올, 중독, 시댁 등 보다 고질적이고 만성적
인 문제 상황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로 차이가 있었다(그림 5).

이러한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BERT 기반 토픽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토픽 간 거리 
지도를 그려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주요 토픽 주제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뚜렷한 거리 차이를 보이던 농업 
종사군의 토픽 간 거리 지도와 달리,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열 가지 토픽 주제들은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Topic 

0)를 중심으로 하여 아홉 주제들이 각각 비슷하게 거리를 두고 상향형 대각선 구조로 퍼져있는 경향을 보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좌측 하단에 부모님 병간호와 관련된 스트레스
(Topic 1)와 특정 시기 임시적 상태로서의 스트레스(Topic 8), 삶의 회한이 담긴 스트레스(Topic 3)가 가까이 나타났
으며,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Topic 2)는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Topic 0)와는 가까운 위치였지만 
다른 토픽 주제들과는 거리상 차이가 있었다. 생계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Topic 4)는 다른 토픽 주제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위치를 보였다. 반면, 직장에서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Topic 6)는 배우자와의 
신경전으로 인한 스트레스(Topic 5) 및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Topic 7), 알콜 중독 같은 고질적인 가족 
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Topic 9) 사이에 각각 비슷한 거리를 보이며 중간에 위치하였다(그림 6).

그림 4.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에 대한 주요 토픽 간 거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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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집한 스트레스 관련 개방형 문자 응답을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농업 종사 여부별 여러 
특성들이 발견되었으며, 농업 종사 여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도 좀 더 면밀히 

그림 6.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에 대한 주요 토픽 간 거리 분석 결과

그림 5.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에 대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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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경우 
‘농업’, ‘농사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그림 1). 미국의 국립산업안전
보건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2023)에 따르면 농업·산림업·어업·

축산업은 직업 수행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확률이 가장 높은 직군으로 보고된다. 2021년 기준 미국에서 모든 
산업을 막론하고 전일제 근로자 인구 100,000명당 직업 수행으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확률은 평균 3.6명 
수준이었으나, 농업·산림업·어업·축산업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인구 100,000명당 직업 수행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확률은 평균 20명 수준으로 전체 부상 확률 대비 5.55배 이상 높았다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3). 

트랙터 전복이나 도로 위 충돌 등 교통사고는 농업 종사자의 사망 사고에서 주요 원인이며, 화물 및 장비로 인한 
사고, 충돌, 낙상, 미끄러짐, 덫에 걸림 등 역시 농업 종사자의 사망을 야기하는 원인이었다(NIOSH, 2023). 특히 
이러한 농업 종사자의 사망사고 중 약 2/3(65%)는 55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일어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하는 
중에 심각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았다(NIOSH, 2023). 농업 종사자가 농사와 관련하여 겪는 심각한 부상 및 
사망 위험은 비단 해외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2023)의 ‘2023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통
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질병 때문에 1일 이상 농사일을 못하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야 하는 상황이 100명 중 5.3명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 2017-2021년간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농업기계 관련 
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났고, 2017-2022년간 농산업 근로자의 재해율(전체: 0.65%, 농업: 0.81%) 및 사망률(전체: 

1.10‱, 농업: 1.43‱)이 전체 근로자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사용
하여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사고 경험률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비교한 이현경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비농업인
의 연간 사고 경험률은 7.8%이지만 농업인의 연간 사고 경험률은 9.9%로 더 높고, 연간 사고 경험이 있는 비농업인
의 건강 관련 삶의 질보다 연간 사고 경험이 있는 농업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더 유의하게 낮았다(p<.001).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농업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피로와 밀접한 정적 관련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체적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기현 외, 2011).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텍스트 네트워크 그래프(그림 2)에서 보면, 

‘농업’은 '걱정', '치료', '코로나', '피곤' 등의 단어들과 연관성이 있고 ‘농사일’은 '관계', '날씨', '고통' 등의 단어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신체적 노화로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 중노년층이 
연구 조사 기간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중 농사일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한 더 큰 부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개방형 응답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중노년층에게서만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 ‘날씨’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역시 흥미로운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연구한 Garrett-Wright 

et al.(2023)에 따르면, 날씨는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개개인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것이라 농업 
종사군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중노년층에게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그 특징으로 인해 날씨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날씨’가 다른 단어들과 보이는 관련성은 텍스트 마이닝 세부 
분석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명사만 대상으로 분석한 텍스트 네트워크 그래프
(그림 2)에서 ‘날씨’는 ‘피곤’ 및 ‘농사’ 단어와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사와 형용사 어간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BERT 기반 토픽 모델링의 군집별 소속 단어들 그래프(그림 3)와 토픽 간 거리 지도(그림 4)에서는 농사짓는 
상황과 관련된 단어들보다 오히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내포하고 있는 ‘힘들-’, ‘스트레스’, ‘걱정’, ‘고통’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같은 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자료와 후속 조사가 필요하
겠지만, 이러한 결과에 관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중노년층이 자주 겪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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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23)에 따르면, 2021년 조사 당시 농작업 관련 질병을 겪는 우리나라 농업인들 
가운데 80.7%가 2021년 이전에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1일 이상의 휴업을 경험하게 된 농작업 
관련 질병을 세부질환별로 분석해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96.5%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원, 2023).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날씨’로 스트레스를 받는 중노년층의 경우 그것이 ‘농사’라는 특정 
상황과 관련된 단어들보다 오히려 ‘힘들-’, ‘고통’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통증과 더욱 높은 관련성을 보인 데에는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다른 순환기계 질환이나 종양성 질환 등과 달리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그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토픽 간 거리 지도에서 역시 
날씨와 관련된 스트레스 단어들은 신체상 건강 문제에 관련된 스트레스 군집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

그에 비해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에게서는 ‘마음’, ‘자신’, ‘생각’, ‘사고’, ‘시간’ 등과 같이 심리적 반추와 관련된 
단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농업 종사군의 스트레스에 관한 개방형 응답에서는 스트레스원
이 ‘농사’, ‘날씨’ 등 외부로부터 유발된 특정 상황이나 일에 관련된 단어들이었던 데 반하여, 비농업 종사군의 스트레
스와 관련된 개방형 응답에서는 자신의 심리적 내면에 집중하여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 종사군의 응답과 명확한 차이를 보인 현상이다. 사실 농업 종사군에서 이러한 
응답이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농업 종사군은 전혀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있더라도 인식하기 
어려운 문화적 특성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60세 이상 농촌노인의 자살이해력을 연구한 
안순태 외(2021)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우울이나 자살 징후를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그 
증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이러한 증상을 ‘나이탓’으로 여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노년기 가족간병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이진경 외(2024)에서도 도시지역 가족 돌봄자에 비해 농촌지역 가족 돌봄자의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가족 생활에서의 부양, 독립적인 생활의 
희생과 같은 요소가 가족 우선주의 문화를 따르는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울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이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주관적인 정서, 감정을 도시지역
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과연 농촌의 집단주의적 문화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에서 더 요구되는 관계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나 폭우, 냉해 등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농업 요건에 순응하며 대처하고 살아온 농촌 지역의 생활 문화 
속에서 개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민감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것인지 확언할 수 없으나, 도농복합지역 중노년
층의 정신건강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중노년층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좀 더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다른 한편으로, 농업 종사군에 비해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우울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 및 메타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전 세계 
60세 이상 중노년층 우울증과 관련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비교 분석한 Purtle et al.(2018)에 따르면, 연구들마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노년층 대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의 
우울증 유병률이 약 1.44배(pooled OR=1.44, 95% CI=1.10~1.88)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
의 경우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고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보이듯이 홀로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반추하며 정신건강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아직 
소화되지 않은 감정들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
이 더 높이 관찰되는 점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년기 우울증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아지
고 있는데,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의 심리적 효과들을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연구로 연구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중노년층 대상 심리적 중재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 위험을 낮추는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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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remers et al., 2022; Tam et al., 2021). 일례로, 회상 기반 중재 
프로그램(reminiscence-based intervention)은 치매가 있는 중노년층 뿐 아니라 인지장애가 없는 중노년층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위험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m et al., 2021), 인터넷 기반 인지행동치료(internet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CBT)와 독서치료
(bibliotherapy)의 경우 저강도(low-intensity)로 제공되는 중재 프로그램이어도 경증에서 중증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중노년층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Cremers et al., 2022).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도시지역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지나간 과거의 삶과 현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삶을 
더 포용력 있고 발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관계적인 어려움 또한 자주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에서 ‘직장’, ‘관리자’, ‘동료’, ‘업무’, ‘상사’ 등의 단어들과 같이 직장 내 인간관계에 기반한 
스트레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5). 선행연구들(권미형, 오지현, 2020; 조옥희, 임종미, 2021)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는 중년기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켜 갱년기 이후의 만성질환 및 신체건강문제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도시지역의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장준호 외, 2020)에서 직무요구(OR=3.06, 95% CI=1.99~4.72) 및 직장문화(OR=1.88, 95% CI = 

1.19~2.97)로 유발되는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증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계약 
기반의 개인주의적 직장 문화가 보편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 아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직장 안에서 업무와 무관한 집단주의, 지역주의, 혈연주의적 문화로 인해 때때로 조직 관리체계 및 직장 
문화가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당히 큰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장세
진 외, 2005). 이에 따라 서양에서는 멘토 역할을 하는 상사의 존재가 직무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사 및 관리자가 직장 내 관계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장세진 외, 2005). BERT 기반 토픽 모델링으로 개방형 응답
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직장에서의 업무, 상사 및 관리자 및 동료와의 관계 갈등은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에
게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워드 클라우드(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농업 종사군과 비농업 종사군 모두에게
서 공통되게 우리나라 중노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원으로 중요하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집단별 토픽모델링 결과(그림 3-그림 6)를 살펴보면 농업 종사군과 달리 비농업 종사군의 경우 가족과 관련된 주요 
스트레스 토픽이 특정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지 않고 여러 군집에 걸쳐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즉, 그림 5에서 
보듯이, 비농업 종사군의 경우 가족 관계 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군집 이외에도 흡연 등 평소의 건강 관리에 
관한 가족의 잔소리와 같은 일상적인 수준에서부터 가족 간병과 관련된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 만성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촌 노인들의 경우 
부모-자녀 간 결속 유형보다 이웃 및 지역 공동체와의 접촉 및 친밀감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 유의하게 
나타나는 반면, 도시 노인들의 경우 부모-자녀 간 가족 결속 유형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명일, 김순은, 2019)와 같은 맥락에서, 그만큼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중노년층의 경우 그렇지 않은 중노년층보
다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와 떨어져 노인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같은 지역 내 거주한 이웃들 또는 친구들
과 사회적 유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환경이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HPA축의 기능이 
떨어져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더라도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데(Gaffey et al., 2016), 

이웃 및 친구와 같이 주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
(McKibbin et al.,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에 비해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이 가족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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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선행연구(김유진, 2022)는 취약노인의 지역사회 내 건강
한 독립 생활을 지원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늦추고자 제공되는 우리나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장에서 보았
을 때 실제 노인의 삶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노인 개인이 아닌 노인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부족함을 보고한 바 있다. 도시 지역에서 신체적 건강 문제를 지닌 중노년층이나 가족 간병 
문제로 고통받는 중고령층 대상 지원 정책(임희영, 양민희, 2022; 최정규 외, 2021; 황지원, 정수창, 2023)은 이제 
겨우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알코올 
중독이나 장시간 발전된 부모-자식 간 심각한 관계 갈등과 같이 만성적인 가족 문제는 여전히 아직도 사적인 영역이
라는 인식이 있어 해결이 요원하다. 가족 내 이슈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칠 만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중노년층
의 응답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때, 독립적인 생활 영위가 불가능할 만큼 노년층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개별 가족의 문제로 방치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중노년층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본인에게나 본인의 가족에게나 좀 더 나은 쪽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사회적 예방 차원에서 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노년층의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흔히 언급되는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집한 개방형 문제 데이터에서도 가족과 관련된 단어들 다음으로 ‘통증’, ‘병원’, ‘수술’ 등 
신체적 건강 문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신체적 
건강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농업 종사군과 
비농업 종사군의 토픽 모델링 결과(그림 3과 그림 5)를 비교해 보면, 농업 종사군의 경우 신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
는 단어들은 ‘통증’, ‘위염’, ‘질환’, ‘관절염’, ‘발병’ 등의 단어들과 묶이기도 하지만(Topic 2), ‘아프’, ‘허리’, ‘마음’, 

‘들짐승’, ‘이명’ 의 단어들로 묶이거나(Topic 4) ‘농사’, ‘힘들’, ‘옥수수’, ‘책임’, ‘쌓이’의 단어들로 묶이는 등(Topic 

5) 여기저기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주는 스트레스원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신체적 건강상 어려움과 관련된 단어들은 ‘통증’, ‘무릎’, ‘관절’, ‘저림’, ‘저하’ 등의 단어들과 
한 토픽(Topic 2)으로 묶이지 않으면 ‘코로나’, ‘아프’, ‘확진’, ‘격리’, ‘양성’ 등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과 관련된 주제
(Topic 0), ‘문제’, ‘생계’, ‘걱정’, ‘해결’, ‘건강’ 등 경제적 생계 문제와 관련된 주제(Topic 4), ‘건강’, ‘기분’, ‘남편’, 

‘결혼식’, ‘상태’와 관련된 주제(Topic 8) 등 보다 특수한 조건 또는 상황 아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하여 
농업 종사군에게서 관찰된 것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사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시설 부족 및 인력 부족, 교통 불편, 의료비 부담, 정보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상당히 떨어져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한대성, 2023)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우리나라 종단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연구(전희정, 강승엽, 2021)에 따르면 1998년, 2008년, 2018년 세 시점 모두에
서 일관되게 저사망률 군집지역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사망률 군집지역은 비수도권 
소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연구 결과 역시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신체적 
건강 관련 스트레스 단어들은 일상생활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반면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거나, 자녀를 혼인시켜야 하는 등 좀 더 특수한 
상황에서 신체적 건강 관련 스트레스를 도드라지게 느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가 수행된 시기는 사회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변화들을 급속하게 마주해야 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다. 얼핏 보면 ‘코로나’ 단어는 농업 종사군과 비농업 종사군 두 집단 모두에서 최빈 명사 
30개에 포함될 만큼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보인다(표 1). 그러나 <표 1> 및 [그림 1]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 종사군에서보다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스트레스 응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중노년층의 경우 ‘코로나’는 ‘우울’, ‘마음’, ‘걱정’, ‘가족’ 등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른 최빈 단어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지만(그림 2), 농업에 종사하는 중노년층의 경우 ‘코로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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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문제’, ‘피곤’ 등의 몇몇 단어들과 연관성이 있을 뿐 스트레스 관련 다른 최빈 단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었다(표 2). 토픽 모델링 결과를 보면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농업 종사군의 
경우 ‘코로나’ 단어가 최빈 단어에 속하긴 했지만, 이 단어는 어느 특정 토픽에도 속하지 않는 단어로 분류되어 
다른 주요 단어들과 특정 토픽 주제를 형성하지 않았다(그림 4). 그러나 비농업 종사군의 경우 ‘코로나’ 단어는 
‘아프-’, ‘확진’, ‘격리’ 등의 단어들과 함께 하나의 중요한 토픽 군집(Topic0)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른 
토픽 군집들보다 가장 크게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토픽 군집들이 코로나 관련 토픽 주위를 두르고 있었다(그림 
6).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도농지역별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은 꽤 있었는데, 크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더 많이 받고 더 높은 외로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는 결과
(Fuller & Huseth-Zosel, 2022; Greteman et al., 2022)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외로움과 
가족 간병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결과(Cohen et al., 2021; Van Beek & Patulny, 2022)가 혼재하여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원이 되었다는 쪽(Fuller & 

Huseth-Zosel, 2022; Greteman et al., 2022)으로 보인다. 농촌성(rurality)이 팬데믹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노년층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Fuller와 Huseth-Zosel(2022)에 따르면, 노년층이 느끼는 우울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하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일수록 대체적인 사회관계망이 넓어 외로움이 덜 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비단 중노년층에 국한
되지 않고 18세 이상 100세 이하의 4,000명 이상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Greteman et al. (2022)의 연구에서도 
도시지역의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거주자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의 변화를 많이 겪고, 더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코로나 관련 반응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 연구 결과들은 비단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국한시켜 볼 것이 아니라, 농업 종사군과 비농업 종사군이 맺는 사회적 
관계망 및 기본적인 의료·복지 인프라, 생활 패턴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생활 환경의 차이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 수준 및 전략 또한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훨씬 더 적절할 것이다. 앞서 위에서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 집단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나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심리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심속 피상적 인간관계 속에서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이 물질적으로는 농업 종사군보다 좀 더 풍족할지언
정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즉, 우리 사회에서 관계적 복지가 
비단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뿐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정신건강 및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적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관계적 복지(relational welfare)’의 필요성(Cottam, 2018; 

Heimberg & Ness, 2021; 정무권, 2024)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복지정책에서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건강 일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의 수월한 관리를 위해 국가가 획일
적, 일방적, 통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지역마다 계층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한계점에 주목하여, 최근 관계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Cottam, 2018). 관계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국가 위주의 획일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이 일시적으로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개개
인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회복력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비판한다. 진정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은 지역사회 내 사람 간의 상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관계 중심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개개인이 고립되지 않고 상호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
고 어려움을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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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나가 있어 공간적으로 고립된 중노년층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을조직이나 거주 동네의 지역복지서비스 및 정신건강전달체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필요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편으로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사회적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면, 비록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에라도 훨씬 더 자주적이고 건강하
고 긍정적인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이 겪는 관계적 
어려움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관계적 복지에 입각한 지역사회 내 접근방식은 비단 농촌지역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각각의 지역적 맥락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중노년층 스트레
스 관련 개방형 응답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집된 자료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응답이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중 농업 종사 
집단은 35명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230명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 규모의 층화 추출 표본이 아니므로 이 
역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데이터 분석은 230명 연구참여자 
수준이 아니라 이들에게서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1,703건의 데이터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비농업종사군 195명에
게서 얻어진 1,482건에 비해 농업종사군 35명에게서 얻어진 221건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텍스트 마이닝 방법 자체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다양한 집단에서 
보다 많은 개방형 텍스트 응답을 받아 분석해 볼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와 비교해 본다든지 하여 
훨씬 다채롭고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개방형 데이터 수집 방식이라는 강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텍스트 문자 바탕의 데이터 수집 방식은 담화(말)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수집 방식에 비해 초졸 이하의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이나 시력 저하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대상의 접근성을 떨어뜨
릴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 중에 개방형 방식의 본 주간 조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눈이 침침하다든지 일일이 문자를 찍기 귀찮다는 이유로 말로 녹음해서 보낼 수 없냐고 문의를 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시도하지 못했지만 현재 스마트폰 메신저에서도 가능한 언어→문자로의 
자동 치환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용 데이터 수집 앱을 개발할 수 있다면 훨씬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 및 신체건강 

상태를 가진 중노년층 연구참여자로부터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기 쉬운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 및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정신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약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개방형 응답을 수집하
여 분석함으로써 연구자의 의도에 제한된 틀을 벗어나 보다 더 연구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다양한 스트레스원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 비수도권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칠 만큼 큰 스트레스원은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그 종류 및 세부 양상에서 
여러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보다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들을 통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중노년층의 정신건강
에 도농지역 간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정책들이 늘어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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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llowing weakened health conditions, decreased income after retirement, and 

the loss of family members, older adults are likely to experience high levels of 

stress. To better understand stress among older adults, this study analyzed text 

data collected over two years through open-ended questions in weekly surveys 

on our smartphone application. In total, 230 participants reported 1,703 times 

about their stressors. Since stressful life experiences may differ between older 

adults with agricultural jobs and those with non-agricultural jobs, we divided the 

data into two groups based on whether the participant worked in agriculture. 

The results demonstrat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se groups: Older adults 

with agricultural jobs living in rural area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stress 

related to farming or weather, whereas older adults with non-agricultural jobs 

living in urban areas were more likely to report psychological distress regarding 

relationships or in self-reflection on their lives.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

tics of older adults’ lives in rural versus urban areas, we need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social policies to reduce stress and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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